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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철퇴 맞은 사행성게임 `음성화' 조짐> 

단속 강화되자 불법 상품권ㆍ게임 도리어 `기승' 

 

    (서울=연합뉴스) 강건택 기자 = 성인오락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 `딱지상품권'의 수요

가 오히려 늘어나고 신종 온라인 릴게임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등  사행성게임 산업이 `음성

화' 조짐을 보이고 있다. 

 

    27일 게임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불법 딱지상품권과 구권 상품권을  광고하는 글을 

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. 

 

    한 인터넷 카페에는 "인증 상품권 폐지 예정…딱지 상품권 사용시 처벌근거  없음(법원). 

게임장 사장님께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"라는 내용의 광고글이 올라와 있

었고, 게임 관련 사이트에는 "사장님의 상품권은 안전하십니까? 저희와 거래하십시오"라는 

게시물이 눈에 띄었다. 

 

    이런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은 오락실 업주들이 지금까지 공식 통용돼 온 지정 경품

용 상품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. 

 

    내년 4월부터 경품용 상품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정부 발표에  이어  경품용 상품권 지

정 발행업체 19곳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되자 업주들 사이에 "이럴 바에야 차라리 값싼 미

지정 상품권을 쓰는 게 낫겠다"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. 

 

    한 상품권 유통업자는 "시장이 이렇게 된 이상 4천700∼5천원이나 주고 언제 부도날지 모

르는 지정 상품권을 쓰느니 우리 것을 쓰는 게 훨씬 낫다. 1장당 30∼35원에 보관증을 써주

고 배송까지 해주겠다"며 오락실 업주들을 유혹하고 나섰다. 

 

    작년 경품용 인증이 취소된 뒤 지정을 받지 못한 구권 상품권을 유통하는 이 업자는 "나흘 

전부터 지정 상품권 매입이 되지 않고 있고 `바다이야기' 같은 큰  업소들도 문을 닫고 있으니 

오락실 업주들은 빨리 기존 상품권을 환전하고 우리  상품권을 들여놓는 게 낫다. 최근 들어 

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"고 말했다. 

 

    청계천에서 게임기 중간매매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"지정 상품권이 문제가  되니까 요즘

은 딱지 상품권이 많이 돌고 있다. 메달도 나오지만 많은  업소들이  딱지 상품권을 쓴다"고 

말했다. 

 

    그는 "어차피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업소에서만 도니까 당장 문제는 안되겠지만 오락실

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휴지조각이 될 것"이라고 우려했다. 

 

    가맹점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직 오락실 환전용으로만 쓰이는 딱지 상품권이  이런 추세로 

오락실을 장악한다면 정상적인 소비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하 경제만 살찌울 

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. 

 

    또한 최근 PC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릴게임 등 다양한 방식의 신종 불법  게임이 등장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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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도 `사행성 오락산업의 지하화'를 부추기고 있다. 

 

    온라인 릴게임은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설치할 수 있기  때문에 수많

은 사람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. 

 

    바다이야기'를 비롯한 오프라인 성인오락실은 경찰 단속과 게임기 압수 등으로 잇따라 문

을 닫고 있으나 평범한 PC로 온라인 릴게임 도박판을 차리고 단속의  손길을 피하는 도박 PC

방은 여전히 성업중이다. 

 

    주요 포털사이트와 게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는 `바다이야기를 능가하는 온라인 릴게임 

등장', `대한민국 대표 릴게임, 최고 X300배당의 고배당!', `온라인 릴게임 전국지역 총판모

집' 등의 광고물이 올라있다. 

 

    firstcircle@yna.co.kr 

(끝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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